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少陽病의 病理에

宋

�1�. 홈 흩움

少屬病은 口좁 �. �p因乾 � 目 앓
�I�) �.

寒熱往來 � 뼈

陽좁路 � 默默不欲없食 � 心煩뭘福
�2�)

等을 主要효

狀으혹 하는 -連의 짧候群을 나타내는 半表半

훌證을 發훌하는 病을 말한다
�3�)

少앓病은 �A�.�D �2�0�0 년경 �t훌寒論과 金置要略

의 二 �$ 를 포괄하는 張 �{후景의 짧뿔雜病홉움에서

體系化펀 六짧病理의 한 證候짧系로서 �, “病의

進行過程에서 體內違和가 進展하여 半表半훌에

屬하는 빼훌훌훌짧官에�9�H�E 을 發하거나 病原體 및

꿇素가 집중하는 것을 示慶하는 것이며 �. 이는

짧代홈學 �t 의 뼈助隔願 �. �I�f�f �. 뼈 � 牌顧의 病훌

을 포괄하는
�6�,�6 ’
만큼 그 現代的 意훌는 중요하

다�. 또한 府 � 뼈의 韓뽑學的 機能中 精神톨홈學

的 빼面에서도 그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�? ’
�8�,�9�)

그러 나 歷代의 團훔를 通해 볼 때 그 表짧

의 主觀性에 비추어 흉觀的인 事왔이 缺如되

어 왔으며 그에따라 團者들의 乖離를 가져왔으

며 今釋에 이르러 經驗에 立牌한 證候 �@훌系로

서의 六經病에 대한 짧代的인 意味를 부여하고

있다 �.
이에 저자는 代表的인 證候體系인 �/�\ 經病 �,

그 少陽病의 病理에 관한 맑究의 일환으로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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關한 文敵的 考察

훌 �I훌 �*

금까지 나타난 歷代의 文짧을 혔훌 檢討하여

少陽病의 主要효狀에 따른 本 報에서는 寒熱往

來 � 뼈陽좁滿 � 默默不欲歐食 � 心煩홉월의 �f�i�E 候

가 發짧되는 機 �$훌을 살펴보고자 한다 �.

�l�l�. 少陽病의 病理

�1 �. 흉熱往來
�(�1�) 張 機

�C�D �f 病有發熱惡寒者훌훌於陽也

發於陰也 �J �1�0�)

�(�g�)�f 훌훌뽕中凰표六日往來寒熱뼈腦홈滿默默

不 �W�\ �t�?�X �1놓心煩환뭘 �J �1�1�)

�C�I�D�f 本太陽病不解轉 �A少앓者빼下硬滿乾뭘

不能食往來寒熱 �J
�1�2�)

�@�f 血옳氣盡廳理開 �$ 因入與正氣相樓結於

腦下正쩨分爭往來寒熱休作有時 默훌�t 不 �W�\�t�?�X 食훌

府相連其痛 �d�l�, 、下 �$ 홉痛下故便뭘也 �J �1�3�)

�(�2�) 成無 �E

�(�D�r 훌훌熱惡寒者 �f훌훌훌熱時惡寒 �� 不見惡寒時

熱不見也…此則熱己而뽕寒�E而熱 �J �I ‘
�)

�(�g�)�f 惡寒者非뽕熱之寒也 �J �1�6�)

�(�g�)�f 發熱者 其熱在外也 짧짧發熱者�.�. �.

無熱惡寒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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明在其內也 �J �1�6�)

�@�r 表짧未罷쩌혔�,따짧짧作未빨是짧半表半

짧其發熱者或始 �1�3�&�:�/ 휩而漸傳짧熱或始 �g 內熱而外

連於表 �J �1�6�)

�(�I�D�r 뽕熱如題者作止有時者也 乃往來寒熱

則作止無時或往或來日有至於三죠發者甚者十數發

與酒狀有以異也 」…

�@�r 往來寒熱者�r�$ 氣 �Z入而正氣不홉 �Z爭則

但熱而無寒也乃有熱而흉者調其正氣與 �$ 氣分爭於

是寒熱作훗爭에氣훌不發於外而寒熱爭꿇爭甚則慣

然而熱故흉己而熱作뚫 �J �1�7�)

�(�J�)�r 或謂寒熱者陰잃爭勝也陽時則熱勝則寒

此陰陽 �Z爭也 �J �1�8�)

�@�r 蓋以寒옳陰而熱흉陽짧옳陰而表뚫陽 �$

�Z容於表者옳寒 �$與陽爭則옮寒 �$�Z�A 於짧者옳

於 �$ 與陰相爭則옳熱 其�%半在表半在훌外與陽爭

而홉寒內與陰爭而옳熱 表짧之不狗內外之不足或

出或�A 由 �;불而寒熱且往目來也 �J �1�8�)

�C�I�D �r �J�i�l�l 居表多則多寒 �$�!�. 를훌多則熱 �$ 혔.半 �t�E

表半在훌훌則흉熱亦半훗審其寒熱多少見其�$ 쩌홉 ��

훗 �J �1‘
�)

�(�3�) 隔 華

「往來寒熱陰陽相勝 �$ 正分爭故也 此屬半

表半짧證苦屬不足陰 �$ 出表與爭故陰勝 �f�f�i�H 홉寒苦陰

不足陽 �J�i�l�l 入짧與爭故없勝而홉熱 �$居表多빼多흉짱�B

居짧多빼多熱 �%在半表半짧則寒熱相半 �� 往來 �� 來

而問作也 �J �1�9�)

�(�4�) 張介쓸

�(�D�r 少앓居三陽 �Z中半表半짧者也 �J �2�0�)

�C�I�D�r 寒熱往來者-陰陽相爭陰勝則寒�}앓勝則熱

也훌훌熱옳陽寒�f홉陰表 �I흘陽행�u홉陰 �%之쩔�: 於表者옳 ��

�$ 與陽相爭則 �f옳寒標 �$�z 傳於훌者 �f훌熱 �$ 與陰相爭

則 �f흉熱廠其 �$ 在半表半覆 �Z問者外與陽爭則짧寒內

與陰爭則짧熱或表或킹률或出或入是以寒熱往來此半

表뚫之옆也故凡뽕騎者必多寒熱勝者必多熱 �J �2�0�)

�(�5�) 李中흡 �: �1�-�(�2�)�@ 참조 �.
�(�6�) 쩌 琴

�(�D�r 少陽自受뽕쩌陽氣짧少없不能退뽕又不

能發熱至표六日흉熱內發始與寒氣相爭而往來뽕熱

-也 �J
�2�1�)

���r 若太陽陽寒過표六日陽氣‘始훌餘 �$ 未盡

轉屬少 �l앓而往來寒熱二也 」긴
�)

�C�I�D�r 風싫陽 �$ 少陽옳風木一中於짧‘便往來寒

熱不必죠六日而始見三也 �J �2�1�)

�@�r 寒熱往來病情於外 �J �2�1�)

�(�7�) 張 路

「 少陽主半表半훌之間其재 �3入而佛於陰而寒

出而佛於陽則熱 �J
�2�2�)

�(�8�) 吳 議

「 少陽 �Z재�1進可傳太陰之짧退可찮太陽 �Z 表

中處於半表半짧�Z間 其￥�6外 �1�* 於表半表不解則作

寒 內�1�* 於짧半꿇不和빼作熱或表或훌 無常故往

來寒熱不定也 �J�2�3�>

�(�9�) 徐大樓 �: �1�- �(�6�) 참초

�(�!�O�) 章 補

�(�D�r 少陽在陽 ���z 짧陰經 �Z表 �J �2�4�)

�@�r 少陽在半表半 ���$ 通於陰而寒出於陽則

熱故往來寒熱 �J
�2�6�)

�(�1�1�) 傳 山

�(�D �r �$正分爭也推其뺏結勢必分爭 �J�i�l�l�! 풋正則

寒正勝 �%則熱分옳 寒熱之休時爭웠寒熱 �Z作時 �J �2�6�)

���r 寒熱往來…흉熱無時長短無定至其 �$ 則

亦居少陽半表훌 �t며 在傳짧 �Z 初 �:�I�f�: 由輕人重始則 �$

犯少 �l앓짧氣‘出 與 �$�m 故앞熱往來繼則 �J�i�l�l 深入짧而熱

多寒少훗但熱不떻훗至활夜狀熱 훤훌 而其勢日

重在傳짧之後是由重出輕經過少陽也 其
�'�*
훌夜狀

熱漸減而옳發熱有時又減�f홉뽕熱往來又減 �i�f�i�i�� 戰 �i�f �J �2�6�)

�(�1 의 陳念祖

�(�D�r 此言太陽 �Z轉屬少陽非少陽之 自홉病也�J �2�8�)

���r 寒熱往來病形見於쩌 �. �J �2�8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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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C�I�D�r 往來寒熱者以少陽居表짧 �Z間進而就陰

則 寒退而從陽則熱也 �J
�2�8�)

�(�1�3�) 李濟馬

�(�D�r 少陽病…뼈腦滿或往來뽕熱�Z훌 �w少陽
�A賢局陰氣 �f홉熱 �$所뼈而牌局陰氣 �f홉熱 �$所童不能

下降連接於賢局而擬聚몹間嚴固因빼 �Z病也 �J �2�9�)

�@�r 寒熱往來者牌局陰氣 �W�\ 降而或降故寒熱

或往來也 �J
�3�:�}�)

�(�1�4�) 陸淵雷

「往來맺熱則惡뽕時不 知熱發熱時不知흉

寒與熱間代而見 �t�i�� 其代表훨也 �J �3�1�)

�(삐 숭無 -듭

(Dr 至少臨病 �Z來路-由太屬直때而來 -由
陽明適때而來 」

앙
�)

�<�I�D�r 由太陽而來者係뼈頂背홉受病後 �%熱 �g�p

由휴홉흉
�*
빼經 �&助骨下綠助뼈中之助間神經而傳於助

뺑뼈題次及�H붉 �H찾者也 �J
�3�2�)

�@�r 由陽明而來者係陽明受病.後 �$熱 �g�p 由몹

院及十二指陽때於編題助陳而波及뼈統뾰者也 �J �3�2�)

�(�j�)�r 太陽傳至少陽者則太陽�Z 證罷本 �f홉惡寒

發熱者一짧而 �f홉뽕熱往來陽明때至少없者則陽 �W�:�J 證

罷本옳짧짧發熱 日�H혐爾熱者�,�- 變而 �f홉寒熱往來 �J �3�3�)

�(�I�D�r 높 �$ 正相爭 �$ 欲 �A 훌훌 �$ 勝正則寒正欲抗

�$ 正勝 �$ 則熱 �$ 則熱故옳뽕熱 往來也 �J �3 ‘’

�C�§�) �r �A �f�$�j 氣必랬營血亦盛故其一受뻐時짧內

立起월�t 抗故惡寒與發熱...無熱훈뽕者웰非永不發熱

及時間上發熱較進耳其�/ ＼衛氣�,必較 �5�5 쩔血必、較盧體

內不能立起짧抗 �J �3�6�)

�(�1�6�) 吳國定

�(�D�r 寒熱乃病情之表徵體溫調節中樞及神經

系統領環系統新陳代해機能等�Z複合證狀 �J �3�6�)

���r 寒者及生活機能一般低減表徵之狀態或

不易生防累治 �1愈�Z 活動力 �2�.�8 엄熱者及生活機能一般

�1�G 進똥�E盛或防훨治愈之活力活發之調故病勢 �1�G ￥홈陽

쩌熾盛者多居�於熱病勢沈靜陰 �$ 偏盛者多居於寒 �J �3�6�)

띠�) 尹솜榮

「 少陽 �A의 往來寒熱훌은 陰陽이 上表가

되는 三흙의 通會處인 曉理에서 交하고 下훌가

되는 뽑府인 勝뾰에서 交하여 �, 下陰의 淸혔가

上升하고 �t 屬의 潤氣가 降하여 陰陽淸 �$웰의

調和로 훤常을 유지하는데 �, 下의 淸陰은 中魚

의 淸陰과 連接하여 全身을 領環한다 �. 그런데

뽑짧分에 屬하는 路빠의 陰氣가 熱 �%의 下뼈

을 받아 內熱로 屬陰하고 牌部分에 連接코저

하냐 여의치 못하여 或連接되지 않기도 하여

一짧-虛를 일으키므로써 或熱하고 或寒하여往

來寒熱이 되는 것이다 �.�J �3�7�)

「 少陽 �A의 往來寒熱은 外는 寒하고 훌는 熱

한 것으로 外흉內熱의 證으록 外寒勝하연 惡

寒하고 內熱이 勝하연 §훌熱한냐�.�J �3�8�)

「體熱훌出量이 增大되고 體熱放出꿇도 增大

되는데 外뽕으혹 表皮가 緣密해져서 �g훌熱放出

�f람이 不充分하므로 惡寒훌훌熱하고 體溫이 上升

하다가 體熱훌出뭘과 體熱放出 �f람에 홉亂이 일

어나고 血流에도 混亂이 일어나 一 �f�{�- 虛가

되므혹 惡寒과 發熱이 교대되어 寒과 熱이 往

來하는 것이다�. �J �3�9�)

�2�. 뼈 �M�h줌滿

�(�1�) 張機 �: �l�-�(�I�)���@ 참조

�(�2�) 成無 �E

�C�D �r �$ 氣 �g 表傳짧必先뼈隔己次經心陽而入

뿜 �$ 氣入뿜쩌氣入몹흉 �/�\�I�D�F�I 也 是以뼈滿多 帶表 證

�I�J�6�b 滿者챔�半表半짧證也 」
‘ �0�)

�(�I�D�r 大批뼈腦滿以�%氣初 �A훌未停留옳훌훌熱

醫짧而不行至生滿也 �J
���)

�(�3�) 뼈華 �: �2�-�(�2�) 참초

�(�4�) 張介흉 �: �2�- �(�2�) 참조

�(�5�) 李中桂 �: �2�- �(�2�) 참초

떠�) 阿 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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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少陽 �I�J�I�i�H�J 홉뼈 ���$ 入其앓故좀뼈 �J 2≫

(7) 吳 議

�f�$ 훌其經 �J �2�3�)

�(�8�) 徐大樓 �: �2�- �(�6�) 참조

�(�9�) 章 補 �: �2�-�(�6�) 참조

뻐�) 傳 山

�f�$ 欲深入正復內훌 �m合於半表半짧故結於
뼈下也 」

‘ �i�J

�(�1�1�) 陳念、祖 �: �2�- �(�6�) 참조
�(�1�2�) 李濟馬 �: �1�- �(퍼�) 참조

�(�1�3�) 陸淵雷 �.
�f �8험腦줌澈調助骨를下有困없之自짧證 �.�.�.�.�.�.

不但 �I�f�f�H 뺑屬三廳�g훨大亦因뼈腦흩�I�L�Z�} 밝 �r�e 腦睡硬故也
�.�.�. 乾 �{�>�'�£ �J�I�1�J ��훌용其代表쩔也 �J �3�i�J

�(�1�4�) 金無즙

�f�$ 氣通留於뼈 �I�i�6�b�Z 間欲 �A훌而不得故…뼈

뼈홉問作痛也 」ι
�)

�(폐 吳國定

�f�$ 居半表半훌훌與正氣相爭擬結腦下 」‘ �3�)

�(�1�6�) 尹吉榮

「뼈빼滿은 뼈뽑間에 留觸된 熱록 벼해

水分이 응취되어 짧軟으로 變成하려는 證 �J �3�9�)

�3�. 默默不값’欲食

�(�1�) 張機 �: �1�- �(�1�) �C�?�X�I�D�@ 참조

�(�2�) 成無 �E

「 默默由 �%方自表之훌在表훌 �Z間 �.�. .不欲食
者未至於짧…在表훌 �Z間也 」…

�(�3�) 張介홈 �: �3�- �(�2�) 참조

�(�4�) 찌 琴

�f
�"
홈氣不뿜故默默不欲食 木쩌犯土故不欲

敢食 �J �2�1�J

�(�5�) 吳 讀

「少陽쩨近乎陰故默默也 少陽木 �$ 病-則妹

土故不欲散食也 �J �2�3�)

�(�6�) 徐大짧 �: �3�- �(�4�) 참조

�(�7�) 졸 補

「少陽之훌正當몹 口 �%熱훌훌홍故… �J
�2�6�)

�(�8�) 傳山

�(�D�f 默默者心陽之不開不欲歐食者뿜陽不開

皆樞閒 �Z狀也 �J �2�6�)

�(�I�D�f 少陽 �Z病生於火相火乘띔則默默不欲歐

食 」
‘ �1�J

�(�9�) 陳念祖

「默字從떻 �� 明之火훌而不빼故其形 木火

�� 於中致몹絡不和故 」뼈
�)

때�) 陸淵雷

「因病毒홈積於隔 �B莫附近 뼈腦없 찢 �� 뭘�4

￥훌봅機能故也 �J �4�8�)

�(�J�.�l�) �� 無릅

�C�D�f 左助內 �Z牌훌受 �$ 氣 �z�t 강훌睡大 而뼈

훌不能通血 �f�(�{ �i�t 뽑§훌以助消化也 」 ‘ �2�)

�(�I�D�f 內有牌廠睡大不助消化外而口좀無味혔 �.

�i효作뭘故不欲食也 �J �4�7�J

�(띠 吳國定

�(�D�f 牌몹健運受 �l엎故默默不왔言亦不思軟食 �J�4�8�)

�(�I�D�f 正 �%相持其氣�,흉結無以 �t�l�1�:�f�: 氣�,因之」 ‘ �3�)

�4�. 心煩흙이훌

�(�1�) 張 훌훌

�C�D �1�- �( �1�) �(�I�D�Q�)�@ 참조

�(�I�D�f 陽明病 而福…可與小풍胡陽 �t 흙得

通律條得下몹氣因和身最然 �i�f 出而解 �j 잉
�)

�(�2�) 成無己

�Q�)�f 其 �$熱뼈 �� 故有 �8햄中煩 �{�;中煩虛煩 �2�5�j�l�J �J �5�0�)

�(�I�D�f 表재�H않때짧짧氣上 �i효則 �f홉대훌也是以半表

半훌훌證多굽이꿇也�J �6�1�J

�(�3�) 隔 華 �: �4�-�(�2�) 참조

�(�4�) 張介뤘 �: �4�- �(�2�) 참초

�(�5�) 혜 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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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�D�r 苦홉不欲病情見於內…非휩멸힘漸협不

能없食也心煩홉멜…無形之半훌 �J �2�1�>

�(�I�D�r 相火內훌훌故心煩也 �%正相爭故…홉뭘也

�.�.�.g(Ö� �t 뾰 �J �2�1�>

�(�6�) 吳 講

�r �J�f�f�i�t�E 뼈陽火無從뺀上遍於心故心 �J�f�f�i 欲 �A훌

훌氣外훌故뭘福則木氣흙故홉 �Z也 �J �2�3�)

�(�7�) 徐大樓 �: �4�- �(�5�) 참조

�(�8�) 章 補

�r�J�f�f�i 熱樓而煩心띠훌則氣得합짧故훌훌이훌也 �J
�2�5�)

�(�9�) 傳 山

�(�D�r 心煩者相火擾之홉훨者몹훌求 �l�' 非常 �g

뭘也 �J �5�2�)

때�) 願念祖

「木火交元故옳心煩木홉條達而 �t 升故홉훨」‘ �&�)

�(�l�l�) 陸淵富 �: �3�- 뻐�) 참조
�(띠 흉無릅�

�r �,�(�;煩者乃 �J�f�f�i 혔優紀뼈中故 �{�,�i혐而不安홉아훌

者比屬 �J�f�f�i 犯뿜鷹及 �R훌훌행짧騙題且有 �t 犯�Z勢故 �j ‘
�2�)

�(�J�3�) 吳園定

「 熱 �%犯뽑몹氣 �J�:�:�i 효故心煩홉뭘 」
‘ �8�)

�i�l�l�. 짧
�*
홉 뭘 考훨

寒熱往來의 �t�I�E 候을 發現하는 機轉을 살펴 보

연 張繼는 病形이 發熱惡寒하연 陽病으로 前提

하고 「本太陽病不解轉入少腦 �J �r 血弱氣盡廢理
배 �J�f�f�i 氣�,因入…正 �%分爭 」으혹 관찰하였으며 이를

「짧寒中園五六日 」로 홈約하였음을 알 수 있다�.
成無己는 病形을 「寒 �c�.�i 떠熱熱己而寒 」으로

표현하였으며 그 機轉은 正�%分爭과 陰陽 �Z爭

으혹 관찰하였는바 �.�J�f�f�i 氣의 칭업 에 正氣가 相

爭하여 寒熱이 發짧되고 正氣가 相爭하지 못

하연 熱하고 無寒하다고 하였으며 �. �r 陽勝則熱

‘

陰勝則寒 」으로 前提하고 한의학적인 陰陽과

表짧寒熱의 분류에 따라 �r�J�f�f�i�z 客於表 」를 �r�J�f�f�i

與陽爭 」으로 �r�J�f�f�i�z 入於훌 」를 �r�J�f�f�i 與陰爭 」으

로 표현하여 �r�J�f�f�i 在半在表半在훌 」하므로 「外

與陽爭而옳뽕 �J �r 內與陰爭而옳熱」로 관찰하였

음을 알 수 있다�.
�|빼華 � 張介質 � 李中棒 等도 成無 �E의 「陰陽

之爭 」의 理論을 따료고 있으나 關華는 「陽不

足陰�%버與爭故陰麗而뚫寒 �J �r 陰不足陽 �%入훌與

爭故陽勝而옳熱」로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�.
傳山도 �%正分爭의 理옳을 인용하였으나 成無

�E가 「正�%分爭 」으로 표현한데 비추어 �r�J�f�f�i

훌正則寒 �J �r 正麗 �J�f�f�i 則熱」로 표현하고 있다�.
힘琴과 徐大樓은 그 機뼈올 새로운 관점에서

관찰한 것을 알 수 있는데 �, 없 없氣가 흉小한

가운데 寒 �%가 少題에 �i훌中한 경우와 寒 �%가

表에서 未解하여 표六日이 경과한 후 陽혔가

흉하여 지므로 未解한 表 �%가 少屬으혹 �@￥經

한 경우 �, 그려고 風은 陽�%이며 少陽은 風‘木

에 속하므혹 園 �%의 침입으혹 즉시 寒熱往來

가 發쩔.되는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�.
張훌훌는 「쩌入佛於陰 �J �r �J�f�f�i 出佛於陽 」으혹寒

熱의 기전을 설영하고 있으며 章補 � 陳念祖等

도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���,�J 이

는 成無 �E좋의 理꿇과 相異항을 알 수 있다 �.
또 吳讓과 章補은 成無己等과는 달라 少陽의

表는 太陽으혹 少 �l앓의 훌는 太陰으록 이해 하고

있으며 吳識은 이러한 관정에서 �%氣가 �J�f�f�i 外

�f양 於 表해 서 半表不解하여 寒 �.�J�f�f�i 氣가 內佛於

훌훌로半훌不和하여 熱이 發生하는 것으로 표현

하고 있다�.

李濟 �,뿔는 少陽病을 少陽 �A病으혹 관찰하였고

특히 寒熱往來는 少陽�A表寒病으로서 少陽 �A의

賢局과 牌局의 陰氣 .가 熱 �%의 영 향으로 서 로

連接이 되지 않으므혹 말현된다고 하였는바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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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섣이 특이하다 �.
今釋에 있어서 陸淵雷는 휩훌을 그 代表훨

으혹 상았으며 �* 無言은 뼈助 �g룹題의 病 짧으로

보았으며 吳國定은 寒熱을 機能의 沈훌와 �J�t

進狀態로 관찰 「病勢元짧陽 �$ 熾훌훌 」하연 多 熱

하고 「病勢沈靜陰 �$偏盛 」하연 多寒하다고 표

현하고 있었다 �.
尹吉榮은 李濟馬의 理論에 근거하여 少陽人

의 牌局의 淸氣와 뽑局의
�*
행氣의 升降이 不利

하여 寒熱이 발현된다고 설영했다 �.
以 �t 의 내용을 考察하연 張機의 理論은

�*
可琴

等의 理論으혹 보다 확실해지는 것을 알수있

다 �. �w �r本太뚫病不解轉屬少陽 」의 표현은 太

陽짧寒의 表�%가 未解하다가 陽氣�,가 비로소 흉

하므록 행入少陽한 傳經을 말하는 것이요 �.
「血옳혔.盡…�%氣因入」은 陽氣가 이미 흉한상

태에서 寒�%가 �i흩中少陽한 것으로 해석할 수

있다 �. 그러나 「風홉陽�$�.�.�. 不必죠六日而始見」
의 표현은 張機의 「훌寒中風죠六日 」의 「中

없 」의 개념에 대한 관찰인듯 하나 더욱 �J�r�f 究

해야할 문제인 것 같다�.
그 機빼에 있어 成無己와 關華의 이론을 종

합하여 관찰하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�.
外…陰 �%出表與용훌爭→陰購 �-�> 寒→外

�.�.�.�$ 버表…寒
半表半훌

內…陽 �%入짧與陰爭→陽勝→熱�r→內
�.�.�.�$ 入훌 �.�.�.q±

위의 요약에서 寒熱의 病情은 �A훌하연 熱

不寒항에 비추어 熱은 �%氣.가 入훌하려는 熱 �l

며 �, 寒은 �%氣가 入훌함에 따라 退去하는 寒

임을 알 수 있다 �. 그러므로 張觸�章쩌 � 陳念

祖의 理論은 타당하지 않음-을 알 수 있다 �. 그
라고 熱不寒은 錫明病이며 張機의 「無熱惡寒

者發於陰 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꿇는 많훌明을

가리켜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�. 그러므로

吳짧 �. �I똘補等이 이해한 少陽의 짧는 太陰이라

는 說은 근거가 없다 �.
傳山이 �r�$ 良正 �J �r 正勝쩌」의 機轉으로 寒

熱이 짧￥�%된다고 하였으나 成無己는 �$氣가 �A

하는데 正氣不爭하여 熱無寒한다고 하여 相反

되는 面이 있으나 더욱 갚은 연구가 요구된다

고 생각한다 �. 그라고 李濟馬의 淸氣와 �$월氣의

升降이 不利하므혹 寒熱이 혔짧된다는 理論은

새로운 관찰이며 갚은 연구가 필요한것 같다 �.
今擇에 있어서 陸淵雷는 쩔홍을 그 代表型

으혹 삼고 있으나 成無 �E가 표현한 것과 마찬

가지로 陸 �&의 이론은 타당성이 없다 �.
�R험빼苦滿의 �1�I�E 候를 發見하는 機轉을 살펴 보

연 �, 張機는 「太陽病下解轉入少陽 �J �r �$ 氣因 �A

與正氣相樓結於빼下」로 표현하었는데 이는 �$

氣가 �l흩中少앓하거냐 少陽으로 表 �!�R�� 가

여 正氣가 �%氣와 相裡하여 뼈下에 結揮하는

것으혹 이해할 수 있다�.
成無己는 에�l氣가 入짧하려연 뼈隔→心 �I�I�6�h →뽑

의 順으후 월入하는데 이록써 빼빼은 半表半

꿇證으록 관찰하었고 �r �!�I�i�I 氣‘初 �A짧 」하되 未 �f�t

한 상태이며 溫熱이 흥짧不行하므로 苦 �t뭘하다
고 하였으며 �, 뼈쭉 � 張介홉 � 李中홉等이 이 理

論을 引用하고 있다 �.

�*
可琴 � 吳讓 � 徐大樓 � 章補 � 陳念祖等은 少 �|잃

經服에 �$ 氣가 홉入한 것으」응관찰하고 있다 �.
傳山은 張機의 理論을 따르고 있으며 今釋

에 있어서 �* 無言 � 吳國定等도 張機의 理論을

引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陸淵雷는 府牌

題훌훌睡大및 �8빼腦部�����n 없의 睡硬으혹 관찰 乾

性助體찢을 代表型으로 상은 것은 特異하다 �.
李짝훌와 李쩔馬의 理짧�I�I 立빼한 尹솜榮의 관찰은

새롭고독특한 것으로서 깊은 연구가 요망되는데

요약해보연 �6행쩔間에 留짧된 熱로 因해 水分이

癡聚되어 짧欣으효 짧成하려 는 證으로 파악했다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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以上의 내용을 考察하연 表�%가 入훌하는 과

정은 뼈→腦→몹임을 알 수 있으며 腦은 半表

半훌이며 少陽經의 짧行處이므로 �%氣가 半表

半짧를 침입하연 少屬經의 宿行處인 陽에�}서 正

氣와 �%氣가 相據하여 發現되는 것으혹 요약

할 수 있다 �. 郞 腦뼈줌輪은 뼈에서 陽으로 病

頂體가 轉移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發짧部

의 所屬職器인 �I�f�F�. 牌 � 顧三顧과 �R웰 �J�t�b�H 뭘願의

病짧을 포팔하는 것으혹 생각된다 �.
默默不欲欲食의 효을 發짧하는 機轉을 살펴

보연 �. 張機는 正�%分爭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

成無 �E는 �%氣가 半表半훌에 있음으혹 發現한

다고 보았으며 張介줬도 이플 引用하고 있다 �.

吳誠 � 何琴 � 徐大樓 � 陳念祖좋은 木�%가 犯土

하여 發짧된다고 보았는데 챔琴 � 徐大樓은 �J�!�a

혔不옮를 木�%로 보았고 �, 隊念祖가 木火를 ��

明 �Z火로 관찰하였다 �. 또한 章뼈은 少陽�Z짧는

뽑口로 관찰 �, 뿜口에 �%熱이 盛하으로 發現된

다고 보았으며 뼈山은 相火가 象뿜함으로써 心

陽과 뿜陽이 不開한 것으로 表짧하고 있마�.
今釋에 있어서 陸淵雷는 뼈模과 뼈陽部의 종

�f�i�E 으로 봅機能에 영향을 미친것으후 보았으며

용無言은 �g뿔톨훌睡大로 消化力을 돕지 옷하여 발

현된다고 보았으며 吳國定은 張機의 說을 引用

하여 正 �%相 �1�# 하므로 氣가 흉結하여 「牌몹健

運受 �l엎 」로 표현했다 �.
以上의 내용을 고찰하연 木克士의 죠行病理

에 따라 少陽뼈木 �%가 뽑土氣를 克하므로 牌몹

健遭이 限害를 받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�.
何琴 � 徐大樓은 相火內熾으로 心煩하며 쩌正

相爭으로 흠이훌한다고하였으며 이를 �, 木혔上道
으록 해석하였으냐 「非휩唱 」라 한것은 特異

하다 �.
吳識은 뼈 �I�I�6�b 의 火가 �r�J�: 遍於心 」하므로 心

煩한다 하였으며 �%氣가 �A짧함에 훌氣가 外

훨하므로 훨한다 하였고 福하연 木氣활하므로

「 홈 �z�J 한다고 표현하였다 �.

章補은 �%熱로 因해 心煩하고 뭘하연 「氣得

협寬」하므로 홉福한다 하였으며 傳山은 相火

의 所因으흐 心煩한다 하였으며 相火가 몹를

姐홈하여 몹魔하므후 훨멜한다고 하였다 �. 陳念

祖는 木火交元으혹 心煩을 설영하였고 木氣는

上升하기를 잘하므로 홉야훌한다했다 �.
흉無言은 뼈中의 �%氣로 인하여 �.�c�.�'煩하고 �$

氣가 몹 � 뼈과 橫隔題을 �!�!�I�I�. 춤하여 홉마훌한다고

했으며 吳國定은 熱쩌犯봅하여 봅훌上 �i효하므로

心煩환이륨한다 했다 �.
以 �t 의 내용을 고찰하연 �, �r �$ 熱�R훌훌」 하연

心煩한다 하였는데 �$熱을 相火�, 뼈陽의 火 �,
木火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 �%熱로 포

팔할 수 있￡므로 �%熱傳훌하므로 心煩한다고

요약할 수 있으며 훌는 陽明몹를 가려켜 말하

는 것이므로 뽑氣�t 遊으혹 뭘를 말현하는 것

이다 �.

�N�. 結 훌움

著者는 少陽病의 病理에 關한 文鳳的 考察

을 通하여 마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�.
�1�) 少陽病은 半表半훌證으혹서 寒熱往來�뼈

陽苦빼 � 默默不���u�x 食 � 心煩홉얘훌좋의 짧候를 發

�m한다�.
�2�) 흉熱往來는 �$ 氣가 半表半훌을 침입하여

外로는 제�1氣가 出表하므로 寒을 發짧하며 內로

는 재�1氣가 入훌하므혹 熱을 發짧한다 �.
�3�) 뼈뼈苦滿은 재�l혔가 半表半훌를 침입하여

少陽짧의 領行盧인 �B혜뼈에서 正氣와 �$氣가 相

博하므로 훌훌現된다 �.
�4�) 默默不欲歐食은 �$ 혔가 半表半훌를 침입

�-�1�2�1�-



하여 木克土의 죠行病理에 따라 少陽뼈 �%가

뽑혔를 克하므혹 牌몹의 健連이 姐害를 받아

짧짧된다 �.
�5�) 心煩홉뭘는 �)�i�l�l 氣가 半表半훌를 침입하여

�%熱이 傳훌되어 짧氣가 上遊하므혹 發햇‘된다�.

훌考文없

�1�. 호完熙 �: 훌뼈生理學 �, 서 울 �, 慶熙大 東햄生

理學敎室 �, �1�9�7�4�.

�2�. 文짧典 �: 東홉病理學各論 �(�I�)�, 서울 �, 慶熙大 東

훌훌病理學數훌�, �1�9�7�4�.

�3�. 尹吉榮 �: 四象體質홈學論 �, 서울 �, 한일문고 �,
�1�9�7�3�.

�4�. 李濟앓 �; 東홉꿇世保元 �, 서울 �, ζ西文化社 �,
�1�9�7�5�.

�5�. 쩌 琴 �: 짧寒來蘇集 �, 훌北 �, 旅없出版社 �,

�1�9�7�3�.

�6�. 裵吉生 �: 珍本행훌集成 �, 짤北 �, 世界쩔局 �.
�7�. 傳 山 �: 世補齊홈全集 �, 훌北 �, 표써出版社 �,

�1�9�7�2�.

�8�. 徐大樓 �: 徐옳뾰홈청三十二種 �, 서울 �, 慶熙大

韓홈學部 �, �1�9�7�4�.

�9�. �� 無言 �: 훌흉諸新훌 �, 훌北 �, 文光圖훨有限公

司 �, �1�9�6�4�.

�1�0�. 吳蕭外 �: 團宗옳옳 �, 서울 �, 慶熙大 韓톨훌學部�,
�1�9�7�4�.

�1�1�. 吳짧定 �: 훌흉꿇홉釋 �, 훌北 �, 上홉印빼廠 �,

�1�9�6�4�.

�1�2�. 揮鍵橫 �: 짧寒꿇輯짧 �, 훌北 �, 흉風出版社 �,
�1�9�7�6�.

�1�3 �. 陸淵雷 �: 훌흉꿇今홉 �, 훌北 �, 文光圖홉有限公

司 �, �1�9�6�1�.

�1�4�. 李中홉 �: 홈宗必짧 �,�J�: 海 �, �J�:�i�! 훌衛生出版 �m�t�.
�1�5�. 張介흉 �: 類經 �, 서울 �, 慶熙大 韓톨훌學科�,

�1�9�7�5�.

�1�6�. 張介월 �: 景돕全휩 �, 서울 �, 否林합院 �, �1�9�7�5�.

�1�7 �. 張 機 �: �{�I뿌짤全휩 �, 서 울 �, 홈林별院 �, �1�9�7�8�.

�1�8�. 章 補 �: 뽑門棒喝 �, 紹與 �, 紹與뿔潤堂홉젊 �,
�1�9�2�9�.

�1�9�. 張 顧 �: 張 �a�;�; 뽑遍 �, 훌北 �, �E�J 由出版社 �,�1�9�6�4�.

�2�0�. 陳念祖 �: 陳흉園醫혐七十二種 �, 헬北 �, 文光뼈

협有限公司 �, �1�9�6�4�.

�2�1 �. 陳쫓雷 �: 짧部全錄 �, 훌北 �, 짧文했出版社 �.

�-�1�2�2 �-




